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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비영리단체 지도자인 자시 크래프트(57)가 4

일 도체스터에서 열린 선거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장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서 미

셸 우 시장과 자시 크래프트 후보간의 보스

톤 시장 선거가 본격화됐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구단주의 아들인

자시 크래프트는 4일 출정식에서 "우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고 강하게 비

판했다. 그는 "우 시장은 마치 자신만이 모든

해답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보스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시장은 그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시장은 "보스톤 시장이나 시의원

선거에 한 번도 투표해 본 경험도 없는 사람

이 갑자기 시를 이끌겠다

자시 크래프트, 공식출마 선언
...보스톤 시장 선거 본격화

한식으로 미국인들 사로잡은 보스톤 셰프, 제이미 비소네트는 누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유림기자= 보

스톤에서 활동하는 백인 셰프, 제이미 비소네

트 (Jamie Bissonnette)가  한국 가정식을 앞

세워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한식당 ‘소맥(Somack)’은 개업

2년만에 2025년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James

Beard Award) 베스트 뉴 레스토랑 부문 세

미파이널리스트가 됐다. 보스톤의 요리계의

터줏대감으로 평가되는 비소네트는 기존의

한식당과는 차별화 된 한국 가정식이란 접근

으로 보스톤에서 한식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비소네트는2014년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

동북부 베스트 셰프로 선정되어 보스톤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다.  2007년 매거진 ‘

임프로퍼 보스토니안((Improper Boston-

ian)’에서 라이징 스타

1월 14일 보스톤 다운타운크로싱에 위치한 한식당 <소맥>에서 셰프이자 오너인 제이미 비소네트와 장모 한순용 노인회장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소맥은 한국 가정식이란 컨셉으로 보스톤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14면으로 계속

2025년 요리계 오스카인 제임스비어드 어워드 세미파이널리스트 선정
한국식 집밥으로 미국 입맛 도전, 해물파전과 농어회가 가장 인기 메뉴

▶▶12면으로 계속

보스톤 첫 아시안 여성 시장에 도전장 낸 첫 유대인 후보
크리프트 우시장에게 날카로운 비판, 시민들에 귀닫아
우 시장, 가장 쉬운 일은 반대이며 가장 어려운 일은 실천

<금주의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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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회 서머빌서 제5회 <롤링> 설날 축제
2월 23일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에서 제5회 ‘

롤링’ 음력 설날 축제가 오는 2월 23

일 일요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뉴

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KACL)’

과 WCVB 채널 5 뉴스 리포터 다네

부치(Danae Bucci)가 함께 주최하

며, ‘아츠앳앳더아머리(Arts at the

Armory)’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설날을 맞아 지역 사

회가 함께 모여 아시아 문화 및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라이브

공연을 감상하고, 한국 전통 음식과

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제니퍼 허드슨(Jen-

nifer Hudson)의 크리스마스 플레이

리스트에 참여한 아티스트 미라벨

판 웨스턴(Mirabel Pan Weston)이

무대를 선보이며, ‘와룸쿵푸 및 타

이치 아카데미’의 퍼포먼스, 아론

유(Aaron Yu)와 지에 판(Jie Pan)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또한, 한국 전통

난타 팀이 박진감 넘치는 북 공연을

펼치며, 사자춤(Lion Dance)과 같

은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이어질 예

정이다.

이번 축제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사전 예약이 필

수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은 온라

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행사는 서머빌 ‘Arts at the Ar-

mory’(191 Highland Avenue,

Somerville, MA 02143)에서 열린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전 등록은

Eventbrite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eventbrite.com/e/fr

ee-community-celebration-5th-

annual-lunar-new-year-rolling-

parade-tickets-1227077625209

bostonkorean@hotmail.com

한국계 줄리 김, 글로벌 제약회사 타케다의
첫 여성 CEO로 선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줄리 김 다케다 사장이 일

본 제약회사인 다케다 역사상

240년만에 처음으로 첫 여성 최

고경영자(CEO)에 오른다. 줄리

김 최고경영자 내정자(54)는 현

CEO인 크리스토프 웨버를 대체

하게 된다. 

다케다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2022년부터 다케다 미국 지사 사

장으로 근무해 왔던 줄리 김이 내

년 6월부터 최고경영자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단

주주 총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 

이번 줄리 김의 최고경영자 임

명은 2026년 하반기 새로운 제품

의 출시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성

장 전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뤄졌다. 웨버 최고 경영자는 현재

의 경영진의 변화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적인 줄리 김 최고경영

자 내정자는 6년전 다케다에 미

국 지사 사장에 임명됐으며, 그

이전에는 같은 회사의 플라즈마

파생 치료 분야를 이끌었었다. 

웨버 최고경영자는 2015년 다

케다의 첫 비 일본인 CEO로 취

임한 후 이후 글로벌 바이오 기업

으로 확장했다. 이 바이오 제약회

사를 위장병, 암, 신경전신과, 백

신 및 휘귀 질병 전문 제약회사로

탈바꿈 시켰다. 다케다는 2019년

영국 제약회사인 샤이어를 6백20

억 달러에 인수했다. 

다케다의 영업 이익은 지난 12

월까지 9개월동안 강력한 제품

수요, 사업부믄 매각, 엔화 약세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86퍼센트

오른 27억달러를 기록했다. 총 매

출은 9.8% 오른 231억달러였다.     

hsb@bostonkorea.com

라이브 공연, 한국 음식, 전통 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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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항공기 충돌 희생자 한지나 학생 등
기리는 추모 공연 열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항공기

충돌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인 피겨스테이

터를  포함한 67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특별

추모공연이 3월 2일 워싱턴 D.C.에서 개최

된다. 

미국 피겨스케이팅 연맹(U.S. Figure

Skating)은 5일 '레거시언아이스(Legacy

on Ice)’이름의 추모 공연을 워싱턴 DC

의 캐피털 원 아레나(Capital One Arena)

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행사에는 보

스톤 스케이팅 클럽(The Skating Club of

Boston)을 비롯한 여러 피겨스케이팅 단체

와 워싱턴 지역 프로 스포츠팀이 참여한다. 

이번 공연에는 올림픽 및 세계 챔피언 출

신의 피겨스케이터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

이다. 참여 선수 명단은 미국 피겨스케이팅

연맹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생자 가운데는 보스톤 스케이팅 클럽

소속 한인 피겨스케이팅 유망주와 가족 및

코치가 포함되어 있다. 희생자는 한국계 한

지나 학생과 엄마 정진희 씨역시 한국계인

스펜서 레인과 엄마 크리스틴 레인,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코치인 바딤 나우모프와

에브게니아 시시코바다. 이들은 지난주 민

간 항공기와 군용 헬리콥터의 충돌로 생을

마감했다. 

‘레거시언아이스공연의 모든 수익금은

세 개의 기금으로 나뉘어 기부된다. ▲미국

피겨스케이팅 가족 지원 기금(U.S. Figure

Skating Family Support Fund), ▲DCA 항

공기 충돌 희생자 지원 기금(Greater

Washington Community Foundation’s

“DCA Together Relief Fund”), ▲워싱턴

D.C. 소방·응급 의료재단(DC Fire &

EMS Foundation)이 그 대상이다.

이번 추모 공연은 워싱턴 지역의 프로 스

포츠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NHL 워

싱턴 캐피털스(Capitals), NBA 워싱턴 위

저즈(Wizards), WNBA 워싱턴 미스틱스

(Mystics), MLB 워싱턴 내셔널스(Nation-

als), NFL 워싱턴 커맨더스(Commanders)

등이 행사 지원에 나선다.

한편 한 지나 및 엄마 정진희씨를 위한 추

모 모금 사이트가 고펀미(Gofund me)에 마

련 됐다. 

Jina and Jin Han (https://www.go-

fundme.com/f/758cf-holding-jinna-and-

jin-han-in-our-hearts-and-memories)

bostonkorean@hotmail.com

조성진, 보스톤 심포니 협연 라벨
피아노 협주곡 앨범 2월 21일 발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

새벽 기자= 피아니스트 조성

진이 지휘자 안드리스 넬슨

스의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

트라(BSO) 와 함께 녹음한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

곡 앨범 '라벨: 피아노협주곡

(Ravel: The Piano Concer-

tos)'이 오는 2월 21일 도이치

그라모폰(Deutsche Gram-

mophon)을 통해 발매된다. 

이번 앨범은 조성진의 라

벨 탄생 150주년 기념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그는 앞서 라

벨의 피아노 독주곡 전곡을

수록한 앨범 '라벨: 피아노독

주 전곡집'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협주곡 앨범에는 라

벨의 대표적인 피아노 협주

곡 두 곡, 즉 G장조 피아노 협

주곡과 왼손을 위한 협주곡

이 담겼다. 특히 G장조 협주

곡의 중심을 이루는 '아다지

오 아사이(Adagio assai)'가

2월 7일 선공개되며, 이어 3월

7일에는 디럭스 에디션 발매

를 앞두고 '하이든의 이름에

의한 미뉴에트'가 추가로 공

개될 예정이다. 디럭스 에디

션은 오는 5월 2일 디지털 및

3CD 박스 세트로 출시된다.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

속 계약을 맺은 조성진은 라

벨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

석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의 '라벨: 피아노독주 전곡

집'은 지난 1월 17일 발매 직

후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

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즉시

‘골드’ 등급을 획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해당 앨범 리뷰에

서 “조성진의 강점은 빠른

연주 속에서도 정확성과 명

료함을 유지하며, 화음 하나

하나의 무게까지 섬세하게

조절한다는 점”이라며 “라

벨 연주에서 이 정도로 완벽

한 디테일을 경험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극찬했다.

이번 협주곡 앨범에서 조

성진과 호흡을 맞춘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프랑스

음악에 전문적인 악단이다.

피에르 몽퇴, 샤를 뮌슈, 세르

게이 쿠세비츠키 등 과거 명

지휘자들이 확립한 프랑스

레퍼토리 해석의 깊이를 바

탕으로, 조성진과 함께 라벨

의 색채감 넘치는 협주곡을

완성했다. 

오는 7월 12일, 조성진은 보

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 및

넬슨스와 함께 미국 탱글우

드 음악제의 쿠세비츠키 뮤

직 셰드에서  G장조 협주곡

과 왼손을 위한 협주곡 두개

의 라벨 협주곡을 연주한다.

또한 7월 16일에는 탱글우드

오자와 홀에서 라벨 피아노

독주곡 전곡을 연주하는 리

사이틀을 갖는다. 해당 공연

티켓은 3월 6일부터 bso.org

에서 예매할 수 있다.   

보스톤 스케이팅 클럽, 미국 피겨스케이연맹, 3월 2일 추모공연 개최 
한지나 및 정진희 씨 추모하고 돕는 고펀미 기금 사이트도 마련돼

라벨 탄생 150주년 기념 프로젝트… 5월 2일 디럭스 에디션 출시
탱글우드서 7월 2일 라벨 피아노협주곡, 16일 피아노 독주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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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 한인의사연구회 2025 신년 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의사연구회

는 지난 1월 31일 제 2회 신년 심

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겨울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임상 의사이면서 연구를 병행하

고 있는 의사 과학자들의 다양한

연구와 삶의 경험을 공유했다.

매스제너럴(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 의 역

사적인 장소인 에서돔(Ether

Dome)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MGH 하버드 의대 박종철 교수

의 사회로 진행됐다. 같은 병원

의 하나 가긴(Hanna Gaggin),

앨버트 김(Albert Kim), 리차드

이(Richard Lee)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MGH 의료진들이 환

자 진료와 연구, 그리고 가정 생

활 사이에서 균형 등에 대한 생

생한 이야기를 나눴다.

전립선암과 방광암 분야의 전

문가인 리차드 이 교수는 의사였

던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부터 해

주셨던 "무엇을 하든지 행복해

야 해 (Be happy)! 건강해야 해

(Be healthy)!" 라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힘든 상황에 처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

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해 왔다

고 하였다. 

심장질환의 전문가인 하나 가

긴 교수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

환자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것

이 때때로 벅찰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 남편, 그리고 멘토들의

지원 덕분에 이를 해낼 수 있었

으며, 환자를 위해 사는 자신의

삶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했다

. 그녀가 받은 최고 조언 중 하나

는 "너의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을 성취할 수 없어도 괜찮다"라

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외

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기보다

는 삶의 소소한 즐거움에 집중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앨버트 김교수는 환자를 돌보

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

서 모든 역량을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

기 위한 시간도 배분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MGH 심장내

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장익경

교수는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연구와 환자 진료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헌신적인 뒷

받침 덕분이었으며, 개인적으로

는 의사로서의 존엄성(Dignity)

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

력한 결과였던 것 같다”고 하였

다.

뉴잉글랜드 유매스(UMass)

의대 방사선과 교수로 재직 중인

뉴잉글랜드 한인의사연구회 김

영환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환

자 진료와 연구, 그리고 가족 및

개인의 삶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하는지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행

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CJ Boston의 후원으로 이루어

졌다. 

bostonkorean@hotmail.com

2025 한-매사추세츠 비즈니스
컨퍼런스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턴

총영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그

리고 그레이터 보스턴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

최하는 ‘2025 한-매사추세츠 비즈니스 컨퍼

런스(Korea-Massachusetts Business Con-

ference)’가 오는 2월 26일(수) 오후 3시, 케

임브리지 CIC 의 하바나룸(Havana Room)

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지원 및 과학기술 정책 동향을 공유

하고, 양국 간 협력 이슈를 논의하며, 비즈니

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미국 내 신흥 핵심 기술별 전문가들과의 네트

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

색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에는 한-미 양국의 기업 관계자, 과학

기술 전문가, 투자자,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

석해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 전망을 공유하고

, 협력 기회를 탐색할 예정이다. 주요 세션에

서는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AI), 친환경 에

너지 등 차세대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컨퍼런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행사

포스터의 QR 코드 또는 공식 등록 링크

(https://lnkd.in/e8VWv5WB)를 통해 2월 14

일까지 사전 등록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1월 31일 MGH 에서홀에서 열린 뉴잉글랜드 한인의사연구회 신년 심포지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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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미술관 설날 행사에 2천여명 방문 성황리에 종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우상

원 객원기자, 편집부 = 보스톤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의 음력 설날 행사에 약

2,100명(미술관 집계)의 관람객

이 방문해 성황을 이루었다. 지

난 1월 30일 목요일 오후 5시부

터 10시까지 진행된 이 설날 행

사에는 한국, 중국, 베트남 단체

들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과 문

화 행사를 선보였다. 

한국 설날 행사의 백미는 올

해도 세배 시연이었다.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이관화씨의 주

관으로 세배 시연이 펼쳐졌다.

서양 미술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는 화려한 전시실에서 한국

병풍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할머니, 부모, 손자

·손녀가 차례로 절을 올리며

새해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이

연출됐다. 사회자 김정연 씨가

시연과 함께 설명을 곁들여 미

국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연 행사에는 교민 안길남

·김동희 부부, 윤병준·김정

연 가족, 이관화·정혜정 가족,

김은정씨, 코리 안씨 가족이 참

여해 전통 세배 모습을 재연했

다.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측은

매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

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 감

사를 표했다. 또한, 두 차례의

세배 시연 사이에는 박찬희씨

가 장고춤과 부채춤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다양한 미국 관람객들은 세

배로 한 해를 시작하는 풍습이

인상적이고 세대 간에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평했고, 시연 후에 한복을 입어

보기도 했다. 특히, 올해 초에

방영된 넷플릭스 화제 드라마 <

오징어 게임 2>를 통해 전세계

적 관심을 끈 공기놀이와 딱지

치기 체험이 마련돼 많은 관람

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미술관 내의 대형 휴식

및 공연 공간인 샤피로 코트야

드(Shapiro Courtyard)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 앙상블 <깊은

Gipeun>이 공연을 펼쳐 미술관

실내 광장을 한국 전통음악으

로 가득 채웠다. 김유나(아쟁,

민요, 장구), 김경선(가야금, 장

구), 이한나(무용, 장구), 장예

윤(피리)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남도굿거리, 민요 모음, 아쟁산

조와 춤을 선보여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보스톤 미술관의 공공 프로

그램 담당자인 이마니 비에이

라(Imani Vieira) 씨는 “설날

행사가 올해의 커뮤니티 행사

중 최대 관객 수를 기록한 것이

기쁘고, 앞으로도 커뮤니티와

협력해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지속하고 싶다”는 뜻을 전

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미술관에서 1월 30일 열린 보스턴한미예술협회 세배 시연 및 한복 입기 행사 모습 (사진= 윤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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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연방검사장, 불법 이민자 체포 방해한 공직자도 기소 방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매사추세츠주의 신임 연방검사

장 대행이 불법 이민자 체포를 방해

하는 공직자, 교회 및 학교 관계자 등

누구든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리아 폴리(Leah Foley) 신임

매사추세츠 연방검사장 대행은 보스

톤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기자

회견에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체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 힐리 주지사 및 우 보스톤

시장, 지역 경찰과 만나 범죄 혐의 불

법(신분) 이민자 추방에 협력을 요청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폴리는 "누구든지 법 집행을 방해

하고, 정의 실현을 가로막으면 우리

사무실은 이를 수사할 것"이라며 "이

는 공직자의 직책과 상관없이 공정

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민

세관단속국(ICE)의 협조 요청을 거

부하는 것만으로는 수사 대상이 되

지 않으며, 연방 이민세ICE 요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기소하겠다고 설명했다.

"ICE는 지역 공직자들에게 이민

단속의 업무를 대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이 자신의 직

무를 수행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기

를 바라는 것"이라고 폴리는 강조했

다.

매사추세츠와 보스톤은 트럼프 행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혀왔

다.

매사추세츠 주정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지사는 강력범죄자

들은 추방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적으로 밝혀왔다"며 "주 내 법 집행

기관들은 연방 당국과 협력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보스톤은 '이민자 보호도시

(Sanctuary City)' 정책을 유지해왔

으며, 이민자 체포에 대한 지역 경찰

의 협조를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 중

이다. 2014년 보스톤 시의회가 통과

시킨 '보스톤 트러스트 액트(Boston

Trust Act)'에 따르면, 지역 경찰은

미국 내에서 발부된 형사 체포영장

이 없는 한 불법 이민자를 연방 당국

에 인도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연방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

하고 있으며, 지난달 21일 에밀 보브

(Emil Bove) 법무부 차관대행은 "이

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주 및 지역 공

무원을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미셸 우(Michelle Wu) 보스톤 시

장은 조만간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

회(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청문회에

출석해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에 대

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보스톤 시정

부는 단지 이민 신분만을 이유로 추

방하는 연방 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

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

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최고법원은 2017

년 지역 법 집행 기관이 단순한 민사

이민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개인을

구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위반은 주 법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

는다.

이에 폴리는 2019년 뉴턴 지방법원

판사 셜리 리치먼드 조셉(Shelley

Richmond Joseph)이 불법 이민자

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어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연방법을 위반하

면 우리는 수사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연방검찰이 트럼프 행

정부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

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폴리

는 "법무부는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

해 보복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무실은 정치적 동기와 무관

하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

고 말했다.

폴리는 공화당 소속으로, 마약·

돈세탁 전담 부서에서 부국장을 지

낸 베테랑 검사다. 트럼프 행정부에

서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청장 대행으

로 임명됐으며, 향후 정식 지명될 가

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녀의 상원의 승인을 받는 정식 임

명 절차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하 ICE)이 지난주 구금했던 매

사추세츠 린 거주 10대 여고생을

석방했다. 이 과정에서 ICE의 개

입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

란이 일고 있다. 

제네다 바레라(18)는 지난 주

초 동생과 휴대전화를 두고 다투

다 그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체포됐다. 에섹스 지방 검찰은

바레라가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카운슬링 및 대체 처벌을 포함하

는 전환 프로그램’(diversion

program)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

예했다. 

그러나ICE요원들은 린 소재

법원에서 바레라를 즉시 체포해

메인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시켰

다. 범죄경력이 없고 아직 유죄

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소한 가정

내 다툼을 이유로 여고생을 구금

한 것에 대해 바레라의 변호사

패트릭 칼라한을 비롯한 법률 전

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칼라

한 변호사는 “유죄 확정 이전에

ICE가 개입하는 것은 극히 이례

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린 지법 판사는 전환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바레라에게 무

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ICE는 지

난 1월 31일 석방했다. 바레라는

여전히 전환 프로그램을 이수해

야 한다. 

린의 제러드 니콜슨 시장은 이

번 사건이 이민자들에게 위축감

을 주어 도움이 필요해도 경찰신

고를 꺼리게 만들 가능성을 우려

했다.. 

린의 제러드 니콜슨 시장은 이

번 사건이 이민자들에게 위축감

을 주어, 앞으로 도움이 필요해

도 경찰 신고를 꺼리게 만들 가

능성을 우려했다. 니콜슨 시장은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이민자

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조차 두려워할 수 있다”며 ICE

이례적인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

시했다.  

hsb@bostonkorea.com

ICE, 동생 밀친 매사추세츠 린 여고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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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로 선정된 이래 그를 스카우트

한 레스토랑 ‘코프라임 스테이크

하우스’를 그해 최고의 신규 레스

토랑으로 이끄는 등 주목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운영했던 식당이 10

여개에 달하며, 그가 받은 각종 상도

수없이 많다. 그런 그가 보스톤의 가

장 중심인 다운타운 크로싱에 2022

년 한식당 ‘소맥’을 개업했다.

어렸을 때부터 한식을 유난히 좋

아하던 비소네트는 한국계 아내 송

씨를 만나면서 한식에 더욱 깊이 빠

졌다. 그의 한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그의 장모 한순용씨(보스톤

한미 노인회 회장)이다. 베소네트는

장모와 함께서 요리하며 한국 가정

식의 매력에 뿍 빠지게 됐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접하기 힘든 ‘한

국식 집밥’을 선보이게 됐다. 

한순용 씨는 소맥 식당의 컨설팅

매니저로 한국의 장, 양념 등을 만드

는 도움을 주고 있다. 그녀는 “늘

해줬던 집밥을 좋아해주고 그 음식

들로 식당을 차려 한국의 문화를 설

명하는 그를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

는 생각이 든다” 며 자랑스러워했

다.

1월 14일 보스톤 다운타운 크로싱

탬플 스트리트에 위치한 ‘소맥’

식당을 찾아 셰프 제이미와 그의 장

모 한순용 소맥 컨설팅 매니저를 만

났다. 다음은 일문 일답이다. 

Q: 지금의 소맥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든 본인의 배경이 어떻게

되나? 언제부터 보스턴에서 레스토

랑을 시작하게 된 건가?  

제이미: 17살때부터 요리를 시작

해 지금 31년째다. 1997년에 보스턴

에 왔으며 그때부터 2006년까지 여

러 레스토랑에서 일했다. 그 후 2006

년 보스턴에 제 첫 레스토랑을 오픈

했다. 타파스 레스토랑인 ‘토로

(Toro)’와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코파(Coppa)’ 두 곳을 오픈을

시작으로 뉴욕, 두바이, 방콕에도 지

점을 내며 그 후 케임브리지, 뉴베리

스트리트 등으로 확장했다.

2022년 비스니스 파트너와 결별

하면서, 이 후 약 1년동안 무엇을 할

지 고민하다 제 아내 송과 함께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에서

다양한 한식을 접했고, 집에서 엄마

(장모 한순용 회장을 그렇게 불렀다

)와 함께 요리하고 먹었다. 많은 한

식을 맛본 경험과 특히, 엄마와 함께

먹었던 집밥을 바탕으로 뭔가 독특

하고 흥미로운 걸 해보고 싶다고 생

각했다. 그래서 음식과 재료에만 집

중해서 완전히 한국적인 맛을 보여

주는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Q: 아내는 어떻게 만나게 됐나? 

제이미: 그녀는 제가 운영하던 ‘

토로(Toro)’라는 레스토랑에서 일

했다. 그녀는 본인이 하던 금융업 일

을 그만두고 이직준비를 하던 중 함

께 일하게 되면서 친구가 됐다. 그때

부터 우리는 10년 동안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제가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

다고 고백했고 1년 후 결혼했다.

Q: 처음부터 한식을 좋아했나?

제이미:항상 한식을 좋아했다.  10

살 정도에 당수도라는 태권도와 비

슷한 무술을 배웠었는데 그때 그 사

범께서 가끔 요리를 해줬다. 그래서

저는 만두와 잡채 같은 걸 먹었으며

그게 정말 맛있고 흥미롭다고 생각

했었다. 또, 처음으로 마트에서 파는

것이 아닌 집에서 만든 김치를 먹었

을 때 바로 사랑에 빠질 만큼 정말

맛있었다.

Q: 장모가 소맥 식당의 컨설팅 셰

프로 있으신 데, 어떤 부분을 담당하

나? 함께 준비하시면서 겪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지?

제이미: 그녀는 소맥 식당 영혼의

안내자다. 처음으로 엄마(비소넷이

장모를 부르는 호칭이다)와 함께 김

장을 했을 때, 아줌마 앞치마를 입었

는데 마음에 쏙 들었고 엄마와 요리

하는 모든 순간이 좋았다. 

또, 엄마는 캘리포니아 대추 농장

에서 온 고추장이나 고춧가루와 일

반 마트에서 파는 재료의 맛 차이를

설명해주며 좋은 재료를 선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재료를 직접 한

국에서 구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오

픈 초기 때, 엄마의 피드백을 받곤

했다. 만약 뭐가 잘못됐다면, 바로

지적해줬다.

한순용: 말을 안 해도 제 표정이

달라졌다. 그렇게 아주 초기에 피드

백을 주곤 했지만 그게 다였다. 사실

한 것이 별로 없고, 웹사이트에 컨설

팅 셰프로 제 이름을 올렸는지도 몰

랐다. 식당을 오픈하기 전에 김치,

막김치와 장, 오징어 등을 어떻게 한

국식으로 요리하는지, 비빔국수 소

스와 다른 소스들을 함께 만들며 알

려줬다.

그들이 결혼하고 우리 집에 왔을

때 고등어조림, 닭 조림, 잡채 같은

평범한 요리들을 제이미가 먹어보

고 싶어 했다. 그가 유명한 셰프라서

걱정했는데 제 요리를 너무 좋아해

줬다. 제가 MSG 같은 건 넣지 않고

원래의 재료만 활용해 요리를 하는

데, 제이미는 그걸 가장 좋아했다. 

Q: 어떤 음식을 먹고‘한식당을 열

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나? 

제이미: 하나의 특정한 요리는 아

니었다. 엄마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

서 엄마가 만든 파전을 먹을 때 "이

렇게 맛있는 파전을 식당에서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제가 뉴욕 코리아타운에

서 한국 식당을 찾아 다니는 백인으

로서, 엄마가 만든 닭도리탕을 먹었

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집에서 여러 음식들을 먹어보고,

제 아내 송과 한국에서 먹었던 다양

한 한식들을 접했을 때 저는 이 맛들

을 더 자주 먹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 하지만 시작은 파전이었다. 그리

고 깻잎전, 비빔국수, 닭볶음탕 그리

고 막김치, 장조림과 같은 반찬들로

이어졌고,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들

이 메뉴를 선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Q: 미국에 있는 한국 식당들에선

보기 힘든 반찬들과 메뉴인데, 메뉴

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었나? 혹은

장모님의 도움이 있었나?

제이미: 엄마의 음식들은 저의 모

든 영감이었다. 엄마가 해준 음식들

을 바탕으로 제가 경험했던 한국의

모든 맛을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으로 메뉴를 선정했다. 제가 메뉴를

미국 친구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

이 물었다. "프라이드 치킨은? 떡볶

이는? 비빔밥은?" 그래서 제가 말했

다, "그런 건 안 할 거야. 그런 건 다

들 이미 알고 있

한식으로 미국인들 사로잡은 보스톤 셰프, 제이미 비소네트는 누구?
▶▶1면에 이어서

▶▶13면으로 계속



The Boston Korea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종합 13
보스톤시, 배달 앱 허가제 도입 추진…
위험 운전 규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시가 오토바이 및 스쿠

터 등의 위험한 배달 운전을 줄이기

위해 배달 앱 업체에 대한 허가제 도

입을 추진한다.

보스톤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보스톤시는 도어대시, 그럽허브, 우

버이츠 등의 배달 업체가 모두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데이터를 시

에 제공해야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

례를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3일 기자회

견에서 "보스톤시는 지난해 311 불만

신고가 100건 이상 접수됐다"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만 신

고는 배달 운전자들이 모페드(소형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이용해 신호

를 무시하거나, 인도를 주행하는 등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였다는 내용

이다.

우 시장은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

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배

달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전

거 이용자, 다른 차량 운전자 등 모든

이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

했다.

보스톤 경찰서는 이미 교통법규

를 위반한 배달 운전자들에게 교통

위반 티켓 발부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 배달 업체 자체에

서 이를 규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

이다.

시 당국은 지난해 도어대시, 그럽

허브, 우버이츠 등의 배달 업체들에

게 서신을 보내 배달 운전자들이 교

통법규를 지키도록 교육시킬 것을

요구하고, 추후 책임을 부과하겠다

고 경고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연간 100만

건 이상의 배달 주문을 처리하는 배

달 앱 업체는 보스톤시 교통국

(BTD)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

나 자체 배달원을 고용한 지역 레스

토랑은 해당되지 않는다. 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지속적인 벌금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허가 없이 운영하는 업체에는 하

루당 식당 한 곳당 300달러, 혹은 주

문 한 건당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다. 보스톤시는 규정을 어기는 업체

에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당국은 배달 업체들로부터 매

달 운행 데이터를 제출받아 교통 안

전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우 시장은 "배달이 집중되는 지역,

배달 수단, 배달 기사들의 속도 등을

분석해 도로 설계를 개선하고 교통

법규 집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설명했다.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조례안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도어대시는 성

명을 통해 "도로 안전을 개선하는 취

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스톤 시민들에게 추가 비

용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럽허브 측은 "배달 운전자들이

지역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보험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앱 내

에서 안전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며

"시와 협력해 불필요한 비용과 규제

를 피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버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

다.

한편, 샤론 더컨 보스톤 시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더

컨 의원은 "이 조례가 너무 가혹하다

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백베이와

펜웨이 지역에서 모페드를 피해 다

니거나 보행자와 배달 기사 간의 위

험한 충돌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이

조치의 필요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셸 우 시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에드 플린 시의원은 우 시장의 조례

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

한 반면, 배달 운전자들의 위험한 운

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

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우버이츠·도어대시·그럽허브 등 대상 보험 가입·운행 데이터 제공 의무화

으니까."

이렇듯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음

식들 말고 제가 경험했던 한식의 새

로운 맛을 그들이 경험하길 원했다

. 그들이 회를 먹어봤으면 좋겠고,

오늘 밤엔 없지만, 한 달 전에는 신

선한 멍게를 내기도 하고, 가끔 멍

게 비빔밥, 멍게 무침을 하기도 한

다. 그건 미국인들에게 인기 있고

익숙한 음식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다. 현재 소맥 식당에 한국

인 셰프 톰이 있어, 그와 함께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시도하고 있다.

한순용: 저는 메뉴를 처음보고 "

이걸 한다고?"라는 생각이 들었고

놀랐지만, 그의 명성대로 그는 해냈

다. 가끔 밥 먹으러 방문할 때도 외

국인들이 막김치와 농어회를 즐기

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인으로서 지

금도 놀랍고 인상적이다.

Q: 한국의 가정식을 가지고 미국

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법은 무

엇인가? 

제이미: 첫번째는 재료다. 바로

옆에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일식당 탬

플 레코드와 식재료를 완벽히 구분

해 사용한다. 한국 간장, 일본간장

등 그 나라 고유의 음식 맛을 내기

위해 기본적인 재료들을 철저히 지

킨 것이다.

두번째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밥과 반찬을 함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는 것이다. 처음에

식당을 열었을 때, 많은 미국 손님

들이 "밥은 필요 없어요"라거나 "반

찬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

들은 단지 메인 요리 하나랑 다른

요리 하나만 시키고 끝내려고 했지

만, 이 모든 걸 함께 테이블을 가득

차게 해서 각자의 접시를 만들어 먹

어야 한다고 설명해줬다. 그리고 메

뉴도 한국어 그대로 영어로 표기해

직원들에게도 손님들이 어떻게 먹

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인지 이해하

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교

육하고 있다. 

또한, 손님들 생일에 미역국을 내

어준다 거나, 새해에 떡국도 맛보게

해주며 한 그릇 더 먹으면 1살 더 먹

는다는 설도 설명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게 해준다. 이런 작은 교육들

이 실제 한국의 디테일을 알고 한국

재료 본연의 맛을 더 느끼게 돕는

우리 식당의 비법이다.

Q: 소맥에서 가장 인기있고 매력

적인 메뉴는 무엇인가?

제이미: 해물 파전과 농어회다.

가족들은 엄마를 팬케이크 여왕이

라고 부르고 엄마의 레시피로 만든

해물 파전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

가 손님들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농

어회는 사람들이 처음 소맥이나 한

국적인 레시피를 살린 저희만의 칵

테일을 마실 때 다 어울리기 쉽기

때문에 가장 인기있다.

칵테일로는 당연 한국의 소맥과

바 매니저와 함께 한국의 재료로 영

감을 받아 만든 깻잎을 사용해 만든

칵테일, 찐빵에 들어가는 팥을 베이

스로 만든 찐빵 칵테일도 가장 인기

있는 메뉴다. 

Q: 소맥과 비슷한 컨셉의 레스토

랑을 열거나, 현재 준비 중인 다른 계

획이 있나?

제이미:최근 비컨 힐에 ZURiTO

레스토랑을 오픈해 당분간 계획은

없지만 환상이 하나 있다. 진짜 숯

과 나무를 사용하는 작은 한국식 바

비큐 가게를 열고 싶다. 정말 맛있

는 돼지고기와 제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바비큐를 언젠간 해

보고 싶다.            

▶▶12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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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자시 크래프트 공식출마 선언...보스톤 시장 선거 본격화
고 나선 것이 놀랍다"며 즉각 반박

했다. 이후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

서는 "나는 조시 크래프트의 출마

를 환영한다"고 톤을 완화했다. 

크래프트는 최근 체스트넛힐에

서 노스엔드로 이사해 2023년 가을

보스톤 유권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30년간 ‘보이즈 앤 걸

즈 클럽 오브 보스톤’에서 활동하

며 12년간 단체를 이끌었다고 강조

했다.

크래프트는 출마 선언에서 자신

이 ‘기득권층 출신’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지의 성인

크래프트 가문과 관계없이 보스톤

을 위해 봉사해 왔다”면서 “나는

이 도시를 위해 더 많은 것을 기여

할 준비가 됐다”며 도전을 공식화

했다.

그는 현재 노스엔드 콘도에 거주

하며, 두 명의 성인 자녀는 보스톤

외 지역에서 비영리단체 활동을 하

고 있다. 크래프트는 크래프트 패

밀리 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

사추세츠 어번리그 이사회 의장직

도 맡고 있다. 만약 당선된다면 보

스톤 최초의 유대인 시장이 된다.

크래프트의 공약은?

크래프트는 출마 선언에서 다양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가 가

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한 것은 주

택 문제였다. 

크래프트는 주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현 행정부의

규제가 새로운 주택 공급을 저해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그는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발업자들이 신속하게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첫 주택 구매자 및 세

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 지원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

했다.

임대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정

부의 승인이 필요 없는 "자발적인

임대료 상한제(Rent Control)"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중

저소득층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

는 건물주들에게 부동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향후 10년

간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의회

의 승인을 받지 못한 우 시장의 기

존 렌트컨트롤 정책과 차별화된 방

식으로, 고급 임대 주택을 제외한

중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이 특징이다.

교육 측면에서 크래프트는 "보

스톤 교육위원회 선출제를 도입해

야 한다"며 "행정과 운영을 분리하

기 위해 새로운 공립학교 운영 책

임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는 2023년 교육위원회 선출제 전환

에 거부권을 행사한 우 시장과 대

립되는 입장이다. 2021년 유권자의

80가 선출제 전환을 선호했다. 

가장 큰 환호를 받은 공약은 "자

전거 도로 건설 즉시 중단"이었다.

그는 "자전거 도로 공사로 인해 도

심 교통이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

하며 도로 정책의 재검토를 예고했

다. 우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자전거 도로

건설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시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우 시

장은 단 한 푼도 줄일 예산이 없다

고 주장하지만, 이는 무책임할 뿐

아니라 비현실적"이라며 "현재 회

계연도 예산이 8% 증가한 상황에

서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크래프트는 우 시장과 주와의 관

계도 문제 삼았다. 그는 "보스톤은

주요 정책을 추진하려면 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우 시장의 접근

방식은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며 "

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데 능숙하다"고 강조했

다.

우 시장, 본격적인 재선 캠페인 돌

입

우 시장도 크래프트의 도전을 좌

시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락스베

리의 한 몬테소리 학교를 방문해

시의 유치원 무상 교육 정책을 홍

보했다. 이어 그로브홀 커뮤니티센

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자신이 추진한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우시장은 기자들에게 "내 임기 3

년 동안 지난 25년보다 더 많은 저

렴한 주택을 공급했다"고 강조했

다. 또한 크래프트가 어떤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

며 "과연 그것이 저렴한 주택 공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인가? 기후

규제를 후퇴시키는 방안인가? 아

니면 시 재정을 수십 년간 희생시

키는 세금 감면 정책인가?"라고 반

문했다.

우 시장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

할 때 가장 쉬운 일은 ‘반대’하

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직접

실천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크래프트의 정치적 성향도 관심

을 받고 있다. 그는 현재 민주당원

으로 등록돼 있으며, 2021년에는 미

셸 우 캠프에 기부한 적도 있다. 하

지만 과거 공화당 후보들에게 기부

한 이력도 있어 당적을 둘러싼 논

란이 예상된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를 한 번도

지지한 적 없으며, 트럼프가 대통

령이 되기엔 인격과 감정 조절 능

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선

을 그었다. 하지만 그의 부친 로버

트 크래프트는 트럼프와 오랜 친분

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래프트는 또한 자신의 가족 기

업이 시 정부와 협상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

족 사업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서

스스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현

재 크래프트 그룹은 뉴잉글랜드 레

볼루션 축구팀을 위한 새 경기장

건설을 놓고 보스톤 시와 협상 중

이다.

격돌하는 지지층, 선거전 본격화

이번 선거에서 크래프트와 우 시

장은 각각 강력한 지지층을 확보하

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지지 선

언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보스톤 시의회 에린 머피 의원은

"이 행정부는 너무 자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크래

프트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 반면, 우 시장의 측근인 시의원 샤

론 더컨은 "미셸 우는 지난 10년간

보스턴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시

장을 옹호했다.

보스톤 시장 선거는 이제 본격적

인 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신예 크래프트가 강력

한 조직력과 정책 경험을 갖춘 우

시장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

, 그리고 보스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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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버텍스의 새로운 진통제, 한 알당 $15.50 가격 책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에 본사를 둔 버텍스 파

마(Vertex Pharmaceuticals)가 30일

FDA로부터 새로운 진통제의 승인

을 받은 후 한 알당 가격을 15달러50

센트로 책정해 논란을 낳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 복제약이 알약당

50센트에 불과한 반면, 새로운 진통

제의 정가가 알약당 15.50달러라면

급성 통증 환자들이 이를 선택할까

? 만약 그 복제약이 중독 위험이 있

는 마약 성분이며, 새로운 진동제가

위험이 없는 진통제라면 사람들은

이 진통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존의 진통제보다는 진통효

과가 월등히 뛰어나야 할 것이다. 

이에 버텍스 레쉬마 케왈라마니

버텍스 CEO는 "20년 만에 승인된 최

초의 새로운 계열 진통제이자 비 마

약성인 통증 신호 억제제 저나빅스

(Journavx)는 급성 통증 관리의 패

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치료 표준

을 확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고 성명을 통해 포부를 밝혔다. 

승인 직후 버텍스는 부상이나 수

술로 인한 통증 치료를 위해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는 50mg 알약 2정의

하루 가격을 31달러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임상시험에서 저나빅스스(Jour-

navx)는 복부 성형 수술 환자들에게

아세트아미노펜과 오피오이드 하이

드로코돈(바이코딘의 주성분) 조합

만큼 효과적으로 통증을 완화했다.

하지만 족저근막염 수술 환자 대상

시험에서는 오피오이드 조합만큼의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두 시험 모두

에서 저나빅스는 플라시보 약보다

는 효과가 뛰어났다.

바이코딘이 뇌의 통증 인식을 변

화시키고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반

면, 저나빅스는 뇌 외부의 신경에만

작용해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한다. 버텍스의 임원들은

이러한 점에서 이 약물이 중독을 유

발하지 않으며, 마약 중독이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인 점을 고려할 때 더

욱 가치가 높다고 설명한다.

버텍스의 스튜어트 아벅클 COO

는 "복제 오피오이드 처방약은 저렴

하지만,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가 초

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저렴하

지 않다."고  보스턴 글로브와의 인

터뷰에서 밝혔다. 

버텍스에 따르면, 매년 급성 통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는 미국인의 수

는 8천만 명이 넘으며, 이 중 절반가

량이 오피오이드(유사 아편)계 진통

제를 복용하고 있다. 그중 약 8만5천

명이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를 겪게

된다고 한다.

국립보건통계센터에 따르면 2023

년 한 해 동안 8만 1천명 이상의 미국

인이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사

망했다.

여러 분석가는 저나빅스가 안전하

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경우, 공공 및

민간 보험사들이 이를 보장할 가능

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부는 이 약

이 연간 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

하는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 확

실하다고 평가했다.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는 미국 사

회의 큰 문제이며, 우리는 이러한 부

작용 없이 효과적인 약이 필요하다

." 윌리엄 블레어 소속 분석가 마일

스 민터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부 의사들이 새로운 약을

처방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저나빅스가 2028년까지 1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한 버텍스가 FDA로부터 만성 통증

치료제로도 승인을 받게 된다면,

2031년에는 연간 매출이 약 49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베어드의 브라이언

스코니는 저나빅스의 임상시험 결

과가 비교적 낮은 통증 완화 효과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너무 높

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성 통증 환

자들은 단순히 이부프로펜 400mg과

아세트아미노펜 1,000mg을 복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저나빅스보다 더 효

과적인 비마약성 진통제 조합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라 펠레그리니 매사추세츠 건강

보험협회의 CEO는 주 내 보험사들

이 저나빅스의 임상적 및 비용적 가

치를 평가한 후 보장 여부를 결정하

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

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 노스 콘웨이에

위치한 애티태시 마운틴(Atti-

tash Mountain)에서 스키 리프

트 의자가 추락해 한 남성이 약

6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

생 뉴햄프셔 당국이 조사에 나섰

다. 

뉴햄프셔주 소방청은 3일 “

사고 리프트인 ‘플라잉 베어’

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리프트 제조업체 관계자들도 현

장에서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사고는 2일 오후 12시 15분경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

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리프

트 의자가 케이블에서 분리돼 눈

위에 떨어져 있었으며, 피해 남

성은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당

국은 그가 병원 치료 후 퇴원했

다고 전했다.

뉴햄프셔 법에 따라 모든 기계

식 리프트는 매년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고 리프트는 2024

년 11월 마지막 점검을 받은 것으

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리프트

는 폐쇄된 상태다.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사고 직

후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스

스로 걸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 한 스키어가 촬영한 영상에서

도 피해자가 질문에 반응하는 모

습이 확인됐다. 당국은 예비 조

사 결과 기계적 결함으로 리프트

의자가 케이블에서 이탈했을 가

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애티태시 마운

틴은 보스톤에서 약 240km 떨어

진 중형급 스키 리조트로, 8개의

리프트와 76개의 슬로프를 보유

하고 있다. 이 리조트는 2019년

콜로라도 기반의 베일 리조트가

인수했으며, 이후 시설 현대화를

진행해왔다.

hsb@bostonkorea.com

뉴햄프셔 스키 리프트 추락 사고…
6m 아래로 떨어진 남성 퇴원
기계 결함 가능성 조사 중… 사고 리프트는 폐쇄 상태

FDA 승인 새로운 비중독성 진통제 저나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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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의 시작은 대부분 개별적인 기

업을 선택해서 투자한다. 주식 대박을 은근

히 기대하며 유망한 기업을 열심히 찾아본

다. 필자 역시 이것저것 한껏 머리 궁리(?)하

며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했었다. 어떤 종목

은 놀라운 성과를 냈지만, 이것 역시 단지 운

(Luck)이 좋았던 것뿐이라는 사실을 이해

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개별적인 투자에서 뮤추얼 펀드 투자로 전

환된 것이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식시장(Random

Walk Down Wall Street) 이란 책이 1973년

에 출판되었다. 책의 저자는 프린스턴 대학

의 버튼 멕키엘(Burton Malkiel) 교수이다.

책이 다소 두껍지만, 책의 요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식 전문가가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나 원숭이가 주식 선별하는 것이나 다

를 바가 없다.’ 라고 반세기 전에 언급했다

.

금융시장 50여 년 전은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다. 직장인의 401(K) 플

랜도 없었고 개인연금 투자(IRA) 플랜도 없

었다. 주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도 없

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였다. 이때에는 회

사의 경영진을 직접 만나서 새로운 제품, 기

업의 가치(Intrinsic Value), 재무제표, 등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투자 전문인들이 투자

결정하는 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

런데 멕키엘 교수는 주식 전문가나 원숭이

나 다를 바가 없다고 폭탄 선언한 것이다. 이

런 이유로 필자는 뮤추얼 펀드에서 인덱스

펀드 투자로 집중된다.

금융업계에 새로운 투자 종목인 ETF 투

자가 1993년 주식시장에 출시되었다. 필자

역시 인덱스 펀드에서 ETF 투자로 전환한

것은 당연하다. 작년 단 한 해 동안 ETF에

투자된 금액이 무려 1 trillion (A Record-

Shattering $1 Trillion Poured Into ETFs

This Year, jack Pitcher, WSJ, Dec. 30, 2024)

이고, ETF 시장은 매년 성장하여 현재 약

$10.59 trillion이나 된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

을 이룬 이유는 ETF 투자의 유익한 점이 세

월이 갈수록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하는 데 좋은 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

보자.

분명한 투자 방향: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

니저에 의해서 투자종목이 결정된다. 한 예

로 어떤 뮤추얼 펀드의 투자 방향은 외국 기

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런저

런 이유로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고전

한다. 같은 시기 미국 기업의 주식은 상승하

는 분위기이다. 펀드 매니저는 떨어지는 수

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의 일부를 국내 기

업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변형된 투자 방향

으로 일반 투자자는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투

자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은 경비: 뮤추얼 펀드에는 재정설계사

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있는데 4% 이상

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부과되는 투자 비용

은 재정 문서에 나오지도 않고 재정설계자

도 말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투자자 각자가

숨어있는 비용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어떤 투자자는 투자 비용이 부과

되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

지만, 맞는 말은 아니다. 

ETF는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경비도 매우 저렴하다. 뱅가드 S&P

500 ETF의 경비는 단 0.03%이다. 투자

$10,000에 부과되는 비용이 한 해에 단 $3이

라는 뜻이다. 남에게 한 푼이라도 주지 않으

면 그만큼 나의 호주머니에 남아 있는 것이

다. ‘싼 것이 비지떡’이란 속담은 금융업

계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효과: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가 사고

팔지 않아도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끊임없이 사고팔기 때문이다. 이것

을 턴오버(Turnover)라고 한다. ETF는 사

고파는 횟수가 매우 적기에 발생하는 세금

이 거의 없다.

오래전부터 ETF를 이용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다. 말로만 한 것이 아

니라 필자의 개인 자산이나 모든 고객의 자

산도 ETF에 투자하고 있다. 여러분의 소중

한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

지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란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1)

ETF(Exchange Traded Fund) 투자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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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의 부재不在가 결핍. 한국에서 떠도

는 말이라 한다. 부족한 게 없는게 바로 부

족함이라 할수 있겠다. 결핍없는 풍족함에

도 뭔가 부족하다는 말일게다. 

최소량의 법칙. 생물학에서 나오는 법칙

이다.‘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

는 영양소가 아니다. 다만 어느 영양소가 가

장 부족한가에 따라 결정된다.’생물이 잘

자라날 수있는 요인은 필요한 영양소를 빠

짐없이 모두 섭취해야 한다는 말인즉. 

어릴적에 자주 듣던 말이 있다. 밥상에 올

라오는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 한다. 편식버

릇에 대한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먹고 싶지 않은 것엔 젓가락이 선뜻 가지 않

았다. 하긴 골고루 먹을 만한 것도 없기는

했다. 밥상엔 많아야 한두가지 반찬만 있었

기 때문이다. 편식때문인지, 반찬탓인지,

내게도 필요한 영양소의 결핍은 피할 수없

었을 거다. 

한국정치 상황을 예로 들었다. 문화와 사

회와 경제문제는 훌륭하다 했다. 그런데 혼

란스러운 정치가 발목을 잡는다는 거다. 원

화의 가치 하락과 수출부진이 겹쳐 사회전

반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바. 어렵게 지켜

온 방파제 한구석이 무너진다 해야할까. 영

양소중 하나인 정치에 구멍이 뚧렸다는 거

다. 건강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게다

. 

올해도 소한과 대한을 거쳤다. 연이어 입

춘도 넘겼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지나고

있으니 봄이 코앞인 게다. 한국신문에 실린

시조 한편을 읽었다. 겨울을 뒤로 하고 겨

울강을 건넌다 했다. 

나뭇가지 창을 삼아 겨울산에 오릅니다

잎잎이 수액일 땐 아무 것도 안 뵈더니그 잎

새 다 지고 나니 말간 하늘 보입니다

억새꽃 뒤로 하며 겨울강을 건넙니다은

어 떼 눈 맑음이 읽어내는 물소리로묵언의

천 길 내 사랑 파문 지어 안깁니다(유지화,

겨울연가)

어느 소설에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이다.

‘최고의 시절이면서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말을 얼핏 바꾼다. 최고의 지난해이고, 최악

의 한해였다. 지혜는 결핍증세를 보였고, 어

리석음이 넘치는 한해였다.

결핍은 있으되 감사한 겨울이었음은 틀

림없다.  이젠 겸허한 마음으로 새봄을 맞

고자 한다. 혹독한 겨울강을 건넜으니 회복

의 시절을 기대한다.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마태 17:11)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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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엘피스 장로교회 '영성 회복 기도집회'에 다녀와서…"

한담객설閑談客說: 결핍과 회복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

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

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

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이사야

60:1-3)

총주제의 말씀처럼 ‘뉴욕 엘피스 장로교

회(담임 김정길 목사)’ 영성 회복 기도집회

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로 초대하는 귀한 자리이다. 김정길 목사와

함께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김광선

찬양사역자와 그리고 김여미마 집사가 함께

이끌며 20여 명의 귀한 목사들을 강사로 모

시고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뉴욕 플

러싱 린든 플레이스(뉴욕 타운홀 맞은편)에

자리한 ‘뉴욕 엘피스 장로교회’에서 있다

. 오래 전부터 김 목사로부터 초대를 받아왔

지만, 매 번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참으

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왔다.

은혜로운 찬양을 시작으로 귀한 말씀 그

리고 뜨거운 회복과 기도(치유, 위로, 회복

의 찬양) 이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함께 부

르짖는 기도의 시간은 모두의 가슴을 뜨겁

게 달구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

는 미국을 위해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구

국 기도를 올려드린다. 무엇보다도 첫번째

뉴욕의 교회들에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소서

!(Raise Up Together), 두 번째 연합영성회

복집회를 위하여 동참을 위하여, 함께하게

하소서!(Recover Together), 세 번째 위로,

회복, 치유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Stand Up Heal and new empower). 그리

고 감사와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 한다.

여느 집회와는 달리 뜨거운 찬양과 부르

짖음의 기도가 기도회를 통해 치유의 시간

을 경험하게 한다. 뉴욕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김광선 찬양사역자의 찬양은 조용하면

서도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사역자라로 늘 마음에 담고 있다. 그

의 찬양을 자주 만나게 되는 편이지만, 언제

들어도 함께 기도회에 참여해도 그 영성을

가늠하기 힘들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치유

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다시 또 만난다. 뉴욕

에 이처럼 귀한 찬양사역자가 있음이 은혜

이고 감사라고 늘 고백하며 기도한다.

‘뉴욕 엘피스 장로교회’ 영성 회복 기

도집회의 강사 목사들 중에는 뉴욕뿐 아니

라 미국 전역에서도 존경받는 방지각 목사(

뉴욕효신교회 원로목사)를 비롯해 20여 명

이 다 되는 귀한 목사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

고 있는 것이다. 집회 방송은 라이브 방송으

로 LA, GA, NC, NJ, MD, VA, WC, KOR

등과 환자와 전도용으로 방송 사역을 함께

한다. FM 87.7 94.7 HD3 방송으로 토요일 오

전 9시 30분. YouTube 구독 : “ELPIS-엘

피스”, “정금같은복음TV”가 있다. 

찬양영성회복기도집회(뉴욕 엘피스 장로

교회)를 참석하며 갈급하던 마음에 여유의

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뉴욕의 희망

을 본 것이다.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역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이 또한 이룰

소망이고 기쁨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예

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에 감사를 드린다. 뉴

욕 플러싱을 한 바퀴 돌며 연세드신 어른들

과 목회자(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을 자동

차로 찾아가 픽업하고 드랍하는 김정길 목

사를 만나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다녀온 후

‘뉴욕 엘피스 장로교회’를 위해 쉬지 않

고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말

씀/기도 중심의 예배에 귀하신 여러분을 초

대합니다. 이 모임은 행사가 아닙니다. 찬양

과 기도를 통해 진심된 마음으로 회복을 간

절히 소원하는 절박한 심령의 예배 기도 모

임입니다.” <뉴욕 엘피스 장로교회 찬양 영

성 회복 기도집회(김정길 목사, 김광선 찬양

사역자)>에 다녀와서 ‘하나님 나라 확장’

의 씨앗을 하나 심었다. 이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그늘을 드리울 그 꿈을 생각하

니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온다. 할렐루야!

17



18 The Boston Korea2025년 2월 7일 금요일  칼럼

젊은 층 중심으로 스마트 기기 과의존이 심

화되면서 치매 유사 증상을 보이는 이른바 ‘

디지털 치매’ 증세가 늘고 있다. 영츠하이머

(Young과 Alzheimer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

지 등장할 정도.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

서 최근 기억 장애, 집중력 저하, 인지 기능 장

애를 겪는 20~30 대가 늘고 있다. 인지기능의 지

속적인 손상은 치매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을

불러와 조발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

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의 ‘2022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

르면 국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들이 1주 평균

22시간,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20-30 대 상당수가 스마트폰 없이 중요 약속

이나 전화번호를 기억 못하는 경향이 증가추세

”라고 한다. 

디지털 발달로 가족과 친구 연락처나 생일

등 중요한 일정을 뇌가 아닌 스마트폰이 대신

기억해주면서 뇌를 사용하지 않게 돼 치매 같

은 현상이 발생한다. 직장, 학교에서 겪는 대인

관계나 업무 스트레스 역시 기억력 감퇴를 부

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츠하이머는 젊은 사람들이 마치 알츠하이

머에 걸린 것처럼 심각한 기억력 감퇴와 집중

력 저하, 인지 기능 장애를 겪는 것을 뜻한다. 인

터넷 검색 창을 띄워놓고 검색 내용을 잊거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앱을 켜고 무슨 말을 할

지 잊어버리는 식이다. 

젊은 층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스마

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

면서 뇌에서 담당할 기억력을 디지털 기기가

대신하며 뇌기능이 약화되어 기억력 감퇴를 불

러온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젊은 층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을 자랑하

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이상 일

을 하는 멀티태스킹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

다. 평소 TV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

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여러 종류의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가 이에 해당된다. 멀티태스킹은 뇌의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히려 단기 기억과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직장인들은 스트

레스로 우울감을 느끼고, 이는 코티솔 수치를

높여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과도한 음주 역시 원인. 음주 자체도 뇌 기능을

떨어뜨리지만 과음으로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

하면 뇌 기능 저하로 향후 치매 원인이 될 수 있

다. 

디지털 치매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 ▲대화할 때 거의 메신저 앱이나 메일을 통해

주고받는다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소리를

주위에서 자주 듣는다 ▲전화번호는 회사와 집

번호 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전날 먹었던 음

식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다 ▲자동차 내비게이

션 사용 후 지도 보는 습관이 없어졌다 ▲애창

곡임에도 가사를 보지 않으면 노래 부를 수 없

다 ▲서명할 때를 제외하고 손 글씨를 거의 쓰

지 않는다 ▲처음 만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알

고 보니 이전에 만났던 적이 있다 ▲아는 한자

나 영단어 뜻을 자주 까먹는다 ▲집 전화번호

임에도 가끔 까먹는다 등 10개 항목 중 2가지 이

상 해당된다면 디지털 치매를 의심할 수 있다.

*출처: 일본 고노 임상의학연구소 

디지털 치매가 장기화되면 기억력 감퇴와 인

지 기능 장애가 심화돼 실제 조발성 치매로 이

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디지

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하는 습관이 필요

하다. 각종 기기들의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사

용시간 제한 설정 등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한

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1.1.1 운동’도 도움

이 된다. 일주일에 1회, 1시간씩 휴대전화를 끄

자는 캠페인으로 조금씩 스마트 기기 의존도를

줄이자는 의미다. 또 충분한 수면과 휴식,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도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

이 된다. SNS 보다는 동호회 활동 등 사람들과

직접 만나 사회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뇌에 좋

은 영향을 주는 과일과 채소, 견과류, 등푸른 생

선 등을 섭취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뇌 노화 방

지에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 대신 메모장에 직접 적는 습관을

들이고 독서, 악기 연주, 다이어리 작성, 체스,

바둑 등 머리를 쓰는 취미생활은 뇌 기억력 향

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깜빡 잊는 횟수가 잦거

나 기억을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디지털 치매 ‘영츠하이머’ 증가 주의해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
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디지털 치매 '영츠하이머'
증가 주의해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자꾸 깜빡깜빡 잊

는 20~30대에 발생하는 건망증, 디지털

치매라고 일컫는 디지털 치매인 영츠하이머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신

경과 류 창환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

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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